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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ilot Study on Lee Gyu-Jun(李圭晙)'s Life and Thoughts

1Kwon Oh-mi, 1Park Sang-young, 1Ahn Sang-young, 1Han Chang-huyn, 1Ahn Sang-woo
1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article conducted an pilot study on Lee Gyu-Jun(李圭晙)'s life and thoughts. He championed, and is mainly based on, old

annotations of ancient Confucian bibles古文 that were made in the Han漢 and Tang唐 era in Chinese history and consequently took

additionally into account Zuxi朱熹's annotations on Confucian bibles. This cause big trouble to him in conservative Gyeong Shang

Province(嶺南). He participated in the Confucian Religion Movement孔敎運動 and proposed constitutional monarchy as a new polity fit for

changing Korean history. He closely interacted with many resistants to the Japanese rule of Korea and had a mixed perspective on

Western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system, positive or negative, contingent on cases.

He made great footprints in the history of both modern Korean medicine and philosophy.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overall

study on Lee Gyu-Jun in every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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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에는 의학사적 측면에서의 『東醫寶鑑』의 의학적

성취와 근대기 의학이론의 전개․발달, 특히 李濟馬의 四象體
質醫學과 李圭晙의 扶陽論의 제창을 일관된 의학이론의 발

달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1) 이는 그간

한국의학사에서 의학발달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의학적 성

취를 고립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 시간 흐름 속에서 그 의

미를 파악하는데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일관된 의학사 서술을 위해선 의학사적 사실들에 대한 자

세한 사료 및 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이다.

 그간 四象體質醫學과 李濟馬의 生涯와 思想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李濟馬의 철학적 배경과 의학이론

의 제창과정은 자세히 밝혀져 있다. 반면 李圭晙과 扶陽醫
學論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 출발단계에 있다. 임상적

으로는 80년대 이후 신진 한의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李圭
晙의 扶陽醫學에 대한 연구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扶陽醫
學論에 근거하여 의학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 李圭晙의 家系와 思想的 傾向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연

구가 없는 형편이다. 李圭晙의 家系와 思想的 傾向은 扶陽
醫學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인간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

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며, 또한 그것 자

체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李圭晙은 退溪學이 주류를 차

지하던 시대에 기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동시에 陽
明學2)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따라서 李圭晙의 유학은

영남지역 철학사의 중요한 한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1) 고병희,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
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28-40.
권오민, 동의보감과 부양의학,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

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41-50.
2) 권오민, 「李圭晙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20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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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李圭晙의 유학사상이 한국의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李圭晙은 다양한 방면에 많은 저서를 남겼다. 經學 관련

저서로는 『六經』(毛詩, 尙書, 周易, 春秋, 周禮, 儀禮) 26

冊, 『經髓三篇』(大學, 中庸, 禮運) 1冊, 『典禮』 1冊, 『論
語』 3冊, 『孝經』 1冊, 『唐宋古詩』 1冊, 『後千字』 1冊 
등이 있다. 주로 원문, 주석과 서문 등을 자신의 견해에 따

라 편집한 것들로 사이사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서양의 역사와 문물에 대해 논한 『浦上奇聞』 1

冊, 朝鮮 性理學과 이의 黨派性에 대하여 논하고 자신의 철

학 사상을 피력한 『石谷心書』 1冊, 수학에 관한 『九章要
訣』 1冊, 李圭晙의 시, 산문, 기행문 등을 수집하여 사후에

편집한 『石谷散稿』 등이 있다.3) 그의 의학저술은 『東醫
寶鑑』을 자신의 扶陽醫學論에 맞게 산정하고 간간히 자신

의 의견을 삽입한『醫鑑重磨』3冊, 『內經』의 문장을 扶陽
的 견지에서 수정하여 편집한 『素問大要』, 그리고『本
草』上下 2冊이 있다.

 李圭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그의 의학론에 집중되

어 있다. 의학에 관하여는 김적이 선구적으로 李圭晙의 生
涯와 의학적 경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4), 김중한은『素
問』원문과『素問大要』사이를 일일이 비교하여 李圭晙의

扶陽論이 淸代 張景岳의 腎命門說과 달리 心君火와 脾土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밝혔다.5) 황원덕은 「石谷 
李圭晙의 扶陽論에 관한 연구」에서 朱熹의 『周易』해석

을 기반으로 李圭晙의 扶陽論에 대하여 상술하였고, 『內
經』의 君火相火理論과 『難經』의 命門學說에 근거한 학

자들의 補陰抑揚, 扶陽抑陰과 石谷의 扶陽論을 『內經』과

『周易』 의 관점에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6) 김

창건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硏究에 관한연구

를 진행하였다.7) 중국학자 錢超塵은 『素問大要』에 대한

판본 연구에서 明代에 刊行된 顧從德本이 『素問大要』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혔고 『素門大要』의 手抄
本에는 訛傳된 글자가 많아 刊行本 및 『素問』의 원문과

대조하여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8) 안상우는 이규준의 저서에 대한 서지학적 소개를 선도

하였으며9), 김남일은 최초로 李圭晙의 扶陽醫學에 관한 영

문 논문을 발표하여 영어권 학계에 소개하였고 이규준을

유의적 견지에서 조명하기도 하였다.10) 그의 철학적 경향에

대해서는 금장태가 玄谷 柳永善의 『玄谷集』,「李氏圭晙石
谷心書辨」을 기반으로 李圭晙의 철학을 기술하고 있다.11) 

다만 그의 陽明學的 경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권오민이 李圭晙의 扶陽論과 철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圭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扶陽論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두 편의 그의

유학사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철학과 의학의 연구

의 기초가 되는 生涯와 思想的 傾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李圭晙의 저서 중에서 그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
을 잘 보여주는 저서가 바로 『石谷散稿』이다.  이 책은

저자 사후에 편집되었는데 李圭晙 철학의 역사적 기원, 교

유인물, 서구문화와 문물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방면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구도 본

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石谷散稿』를 통해 李圭晙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에 접근

해 보고자 한다.

Ⅱ. 李圭晙의 家系

 李圭晙은 조선말 1855년 哲宗 6년 11월 10일 慶尙北道 
迎日郡 東海面 林谷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일본식민지

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23년 10월 10일에 향년 69세로 세

상을 떠났다. 그간 가정은 가난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증

조부가 戶曹參判을 지낸 것으로 보아 유년기의 교육적 여

건은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가에 대한 현

3) 李圭晙의 生涯는 주로 김적의 「李圭晙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연
구」(1979)를 중심으로 현지답사와 탐방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
다.

4) 김적,「李圭晙의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9.

5) 김중한, 「『소문대요』의 저작동기와 석곡의학의 득실」, 대한한의
학원전의사학회지, 2004, 17(4)호.

6) 황원덕, 「석곡 李圭晙의 부양이론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
회지, 18권 3호, 2004.

, 「석곡 李圭晙의 扶陽論에 관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
지, 제12권 2호, 1999.

7)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硏究 」, 대전대 석사학
위논문, 2007.

8) 錢超塵, 「『素問大要』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제19권 제3호,
2006.

9)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21), 『石谷心書』,
http://www.mjmedi.com; 고의서산책(407), 『石山人別錄』; 고의서
산책(209), 『浦上奇聞』; 고의서산책(154), 『醫鑑重磨』; 고의서산
책(70), 『素問大要』; 고의서산책(71), 『素問句讀俗解』.

10)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의사학회지, 제10권 1호, 1996; 김남일, 醫
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18),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

11) 금장태, 『한국유학의 심설』,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12) 권오민, 「李圭晙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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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공사진에서 본 포항시 장기면 죽정리 위치 (출처: 포탈 다음의 지도 서비스)

장답사와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생가에는 7채의 건물과 방

앗간이 있었고 많은 소유 전답이 있어 기숙 학생들이 낮에

는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그의 思想的 傾向은 당시의 傳統的 性理學에서 벗어

나 氣哲學과 陽明學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陰陽論에서는

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六堂 崔南善이 그

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학문이 당대에

이미 상당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

 

선생은 성이 李氏이고 이름이 圭晙이며 字는 叔玄으로, 학자들이 
石谷先生이라 부른다. 본관이 慶卅로 신라 楊山村長 瓢岩公 李謁平
이 시조이고, 고려 文忠公 益齊 李齊賢 선생이 중조이다. 고조 李
圭遜은 嘉善大夫에 이르렀고, 증조 李福元도 嘉善大夫에 이르렀다. 
祖考는 李進旭이고, 아버지는 李億榮, 어머니는 金海 김씨로 哲宗 
을묘년(1855) 11월 10일에 迎日郡 東海面 林谷洞에서 태어났다.14)

지난 계해년(1923) 봄과 여름에 내가 선생을 뵙고 禮와 周易을 
배웠는데, 그때 선생께서는 이미 몸이 좋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
를 가르치는 여가에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니, 아마 임종이 임
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해 겨울 10월 11일 침소
에서 운명하셨으니, 향년 69세이다. 다음 해 4월에  長鬐面 竹井
里 華柱山 酉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아내 김해 김씨 범의 따님은 
선생이 운명하시고 18년 뒤 경진년(1940)에 운명하셔서 선생의 묘

소 왼편에 합장했다.15)
  

曺圭喆16)이 쓴 이 墓碣銘은 李圭晙의 가계와 학문을 가장

요약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李圭晙은 본관이 慶州 李氏로

신라 楊山의 瓢岩公 李謁平이 시조이고, 고려말기 益齊 李
齊賢이 17세손으로 益齊公派의 중시조이다.17) 고조 할아버

13) 김적,「李圭晙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9.

14) 『石谷散稿』, 墓碣銘, “先生姓李氏, 諱圭晙, 字叔玄, 學者稱石谷先
生, 貫慶卅. 新羅楊山村長瓢岩公諱謁平, 其始祖也; 高麗文忠公益齊
先生諱齊賢, 其中祖也. 高祖諱圭遜, 壽階嘉善. 曾祖諱福元, 亦嘉善.
祖考諱進旭, 考諱億榮, 妣金海金氏, 以哲宗乙卯十一月十日生迎日郡
東海面林谷洞.”

15) 『石谷散稿』, 墓碣銘, “昔癸亥春․夏之月, 圭喆從先生受禮․易, 時
則先生已憊矣. 然誨人之暇, 手不停寫, 蓋知其年壽之迫也. 竟以是年
冬十月十一日, 考終于寢, 享年六十九. 以翌年四月, 葬于長鬐面竹井
里華柱山酉坐之原. 配金海金氏凢女, 後先生十八年庚辰歿, 合祔于
左.”

16) 昌山 曺圭喆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한문고전을 현대
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韓國文集叢刊』으로 대표되는 국역 사업과 국역자 양성 사업
에는 성낙훈·하성재·신호열·이병도·양주동·조지훈·윤남한 등과 함
께 曺圭喆)이 초기에 참여하여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42년사』 참조).

17) 경주 이씨 종친회 웹사이트 참조. available from
http://www.ecga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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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李圭遜이 종2품 嘉善大夫에 이르렀고, 증조 李福元도 가

선대부에 이르렀다.  李圭晙은 李億榮과 어머니는 金海 김
씨 사이에서 哲宗 乙卯年(1855) 11월 10일에 迎日郡 東海面 
林谷洞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것과 달리 李圭晙의 가계는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의 후손 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들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李圭晙의 묘소는 현재 포항시 장기

면 죽정리 화주산에 부인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

Ⅲ. 李圭晙의 思想的 傾向

 

 1. 改革的 性向

 李圭晙이 기존 학계에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것은 일

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연유에서 사

문난적으로 몰렸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曺圭喆이 쓴

墓碣銘에 그 이유가 잘 기술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그가

傳統的 程朱性理學을 따르지 않은 개혁적 사고 때문이다. 

우리 조선의 학자는 오로지 永樂大全을 오로지 받들어 조금이
라도 程子와 朱子의 학설에 위배되면 斯文亂賊으로 지목하여 혹독
히 다스리기까지 했다. 선생은 옛 註䟽를 주로 연구하고 영락대전
을 (겸하여) 참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자와 주자의 뜻에 위배
되는 점이 없을 수 없었다. 또한 속된 유학자, 융통성 없는 선비, 
겉모습만 번지르한 자들의 행위를 심하게 미워하여 종종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나치게 바른 논의를 하셔서 듣는 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심지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선
생은 더욱 당신의 소견을 믿고 신경 쓰지 않았다.18)

 자신의 저서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듯이 李圭晙은 주

로 漢唐시대의 註疏를 주된 전거로 활용하였고 조선 性理
學자들이 금과옥조로 따랐던 程子와 朱子의 설을 부차적으

로 활용하였다. 朱子의 학설을 전설과 후설로 나누어 후설

이 자신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여 전통적 입장을 고

수하는 학계와 대립하였다. 이는 李圭晙이 기존 학계와 달

리 자기 자신의 독자적 사상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孔敎운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은 특히 근대

유학의 새로운 사조를 충분히 흡수하였다는 것을 시사한

다.19)

  2. 立憲共和制

『石谷散稿』의 끝부분에는 부록으로 李圭晙의 서거에 대

한 문인인 鄭萬載가 쓴 祭文이 붙어 있는데 李圭晙이 갖고

있던 전제군주 국가체제에 대한 회의를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군주 된 자의 권세와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로 말하
면 그 변통은 끝이 없고, 종교의 종파가 이리저리 저들끼리 당파 
짓는 문제로 말하면 그 혼란함은 끝이 없다. 지금 시대를 보면, 하
늘은 그 때문에 멈추고 땅은 그 때문에 돌며, 태양은 그 때문에 움
직이지 않고 달과 별은 그 때문에 혼란하며, 귀신은 그 때문에 제
사를 받지 못하고 사람은 그 때문에 父子의 권세가 같게 되고 남
녀는 분별이 없게 되며, 제도는 그 때문에 머리칼을 자르고 아래위
가 붙은 치마를 입게 되었으며, 기계는 그 때문에 기차․電信․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것을 문명의 진보라고 여긴다.20)

 鄭萬載는 李圭晙의 祭文에 ‘군주 된 자의 권세와 이익

을 독점하는 문제로 말하면 그 변통은 끝이 없고’ 라고

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스승의 정치사상의 단면을 적

은 것으로 보인다.

  3. 東道西器的 折衷的 思考

李圭晙 저서의 여러 곳에서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바로

유학의 붕당적 분열에서 원인을 찾고 제가의 학설을 종합

하여 당파적 대립이 없는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사회와

사상을 꿈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유학의 기조 하에

서양의 과학기술문물과 제도의 장점을 접목하려 하였다.

거칠게나마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선생의 학문은 직접 어떤 스
승에게 수학한 것이 전혀 없고 스스로 聖賢이 전수하신 것에서 터
득한 점이 많았다. 여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으
로는 黃帝․老子 등의 道家에서 노닐고, 孔子 등의 儒學을 실천하고 
싶네. 취사선택은 자네들에게 달린 문제네.” 하셨다. 여기에서 선
생이 지닌 학문의 本末을 알 수 있다.21)

18) 『石谷散稿』, 墓碣銘, “盖我東學者, 專主永樂大全, 少有背於程․
朱之說, 則至律以斯文亂賊. 先生則治古註䟽, 而參用大全, 故不能無
違於程朱之旨. 且深疾俗儒․曲士․色莊者之爲, 往往有矯枉過直之
論, 聞者莫不驚駭, 至有加以怒罵者. 然先生益篤信已見, 而無所恤.”

19) 李圭晙은『經髓三篇』,「禮運」, “禮運大義”에 “今人乃以專制政治,
歸咎於孔子, 而欲廢孔敎, 此當今之大患也.”라는 적고 있다.

20) 『石谷散稿』, 祭文, 及今之日, 君主人之專權專利, 莫極乎變也; 宗敎
派之右黨左袒, 莫極乎亂也. 觀今之世, 天用靜, 地用轉; 太陽用不動,
月․星辰用世界; 鬼神用無祭祀, 人民用父子同, 男女無別; 制度用削
髮筒裙, 機械用汽電爆彈, 以爲文明進步焉.

21) 『石谷散稿』, 墓碣銘, “略以管窺, 則蓋其學絶無師承, 自得於聖賢傳
中者爲多, 而贈諸生之言有曰, 我欲心游黃老, 行寸孔子, 取舍在爾.
此可以知先生之本末也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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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산대 소장 李圭晙의 편지글

그림 3. 왼쪽부터 이계황, 유봉영, 조국원, 조규철, 임창순 (『민족문
화추진회 42년사』, p. 293)

 李圭晙은 자신이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면서, “나는, 마

음으로는 黃帝․老子 등의 道家에서 노닐고, 孔子 등의 儒學
을 실천하고 싶네. 취사선택은 자네들에게 달린 문제네.”

라고 언급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도덕경의 주석에서 李
圭晙이 『道德經』을 해석하면서 보인 태도와는 상당히 거

리가 있지만, 曺圭喆이 李圭晙에게 나가 배운 것이 李圭晙
의 노년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李圭晙의 학문태도에 있어서

초기와 말기에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즉 초기의 老子 
등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이 말기에 와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태도는 부산대학교에 소장되어 있

는 그의 편지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2)  鄭萬載도 『石谷
散稿』의 李圭晙의 輓詞에서 선진유학을 따랐으면 서양인

의 학설을 논파하고 동서양사상을 절충하였다고 스승에 대

하여 적고 있다.

  4. 實證的 傾向

 李圭晙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墓碣銘에 李圭晙이 의학과 性理學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李圭晙은 자

신이 옛 의학자의 의학설을 대부분 개정하였지만 임상에

서 직접 시험하여 줄 수 있어서 별로 반발이 없었지만, 

性理學은 마땅히 증험할 방법이 없어서 이 점은 매우 한

탄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말 개화기에 유학

자들이 한의학에 투신하였던 시대적 추세를 설명해주는 

구체적 자료라 하겠다. 학문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實證

的 態度를 보였다. 이것은 그가 醫學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낸 이유기도 하다.

선생께서 일찍이 “내가 의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옛 의학자의 학
설을 고치고, 임상에 시험했을 때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믿었다. 性理學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의심하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했다.23)

 마지막으로 李圭晙의 학문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曺圭喆
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도 있다. 曺圭喆은 자신과 李圭晙이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사승관계였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

이 약관의 나이에 李圭晙에게 나아가 배웠다고 밝히고 있

는데, 이미 당대에 李圭晙의 명성이 자자하였다는 것을 방

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曺圭喆
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한학과 국역학계에 지대한 영향

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李圭晙과 曺圭喆의 사승

관계만 놓고 본다면 이미 李圭晙 생존 시에도 李圭晙의 명

성이 전국에 자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石谷
散稿』의 본문 중에서 李圭晙의 명성에 대하여 보여주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 曺圭喆이 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에서 한의원을 경영하였는데24) 이도 李圭晙의 영

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5. 抗日志士와 교류

 李圭晙의 生涯와 교류인물과 관련해서 매우 이례적인 사

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항일지사와의 교류가 빈번하였

다. 바로 曺兢燮, 文樸, 安熙濟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22) 부산대에 소장되어 있는 李圭晙의 을사년(1905) 서간문에 “入黃老,
參俉陸王, 商量新舊”라는 문구가 나온다.

23) 『石谷散稿』, 墓碣銘,  “甞曰, 吾於醫學, 亦多革古人之說, 而試之
無差, 故人皆信之. 至於心性之學, 則無跡可徵, 故感懷然疑, 是可歎
也.” 

24) 김남일, 민족의학신문,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 37, 曺圭喆
(1906~1982) 참조, available from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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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圭晙과 함께, ‘與曺仲謹【兢燮】文章之【樸】遊大岩山
亭’와 ‘附深齋曺仲謹詩’ 에 등장하는 曺兢燮과 文永樸
은 당대 경상좌도와 우도에서 유명했던 근대 유학자이다. 

曺兢燮은 당대에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학자였으며 文永
樸은 항일적 태도가 두드러진 애국지사이다. 공통점은 두

인물이 모두 항일 행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李圭晙
의 生涯에 대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李圭晙이 心石齎 宋秉珣을 찾아가 뵈었던 일을 ‘湖遊日
記’에 적고 있고 대표적 항일지사 淵齋 宋秉璿25)에 대한

輓詞를 지은 것만 보더다도 李圭晙의 교유인물 중 상당수

가 항일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점

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이 기행문에는 宋
秉珣을 찾아 뵙고 난후 曺兢燮, 文永樸, 李基魯을 만나 며

칠을 머물렀다고 적고 있다. 『石谷散稿』 여러 곳에서 등

장하는 曺兢燮과 文永樸의 生涯를 살펴보는 것이 李圭晙의

항일지사와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李
圭晙이 시에서 曺兢燮과 文永樸을 부를 때 號가 아닌 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면서 李圭晙이 20여

년 선배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曺兢燮의 生涯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1873(고종1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일제하 1933년에 61세의 일기로 사

망하였다. 본관은 昌寧이고 深齋는 호이며, 仲謹은 자이

다.17세 때에 당시 嶺南의 대표적 학자 郭鍾錫을 찾아가 태

극·성리에 관해 토론하였을 만큼 천재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郭鍾錫을 스승으로 모셨고, 23세에 南冥集 
重刊 사업에 참가하기도 할 만큼 일찍부터 그 명성이 자자

하였다. 文永樸과 교류가 활발하여 1915년에 는 세에 漢陽․
開城․平壤․중국 안시성 등지를 여행하였다. 고종이 사망하였

을 때 항복한 임금의 상복을 입을 수 없다고 전할 만큼 항

일적 성향을 보였으며, 항일 행적으로 인해 구류를 당한 적

도 있다. 마음을 理나 氣 하나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마음

을 理와 氣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李圭晙의

心論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문적으로

曺兢燮이 心을 ‘理氣之合’으로 주창한 점은 李圭晙의 心
論과 크게 다르지 않다. 李圭晙과 曺兢燮은 학문적 태도도

유사하였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李圭晙의 墓碣銘을 지은 曺圭喆이 李圭晙과 사승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왜냐하면 曺圭
喆이 曺兢燮과 같은 집안이고 曺兢燮에서 한 때 학문을 배

웠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曺兢燮을 매개로 曺圭喆이

李圭晙과 접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文永樸도 매우 저명한 학자이자 항일지사이다. 그는

1880(고종 17)년에 출생하여 1930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이

다. 자는 章之이고 壽峯은 그의 호이다. 일명 ‘樸’으로

불리기도 한다. 文永樸의 간찰에는 자신을 박으로 칭한 것

도 있다.26) 경상북도 달성 출신이며 嶺南을 기반으로 한 항

일 유림인사이었다. 문씨 가문은 문익점의 후손으로 50만평

의 토지와 만석꾼에 가까운 막강한 부를 이루고 있었다. 

1919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전국 각지를

내왕하면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가 사망했을 때 밀사를

파견하여 조문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27) 그는 당시 嶺南지

방의 유학자로서 漢書만 1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仁
壽文庫目錄을 펴내는 등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는데 현

재도 달성군 화원면 仁興村의 壽峯精舍에는 萬卷堂이라는

서고가 남아 있다.28) 李圭晙이 曺兢燮이나 文永樸과 폭넓은

교유관계가 있었는데 이들도 대표적 항일인사이다. 그 외

『石谷心書』를 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安
熙濟도 유명한 항일지사 중 한 명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류 인물 중 상당수가 항일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매우 애국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과 교류한 李圭晙도 이들 성향에 적극적 동조는 아니

더라도 심정적으로 같은 성향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石谷散稿』을 중심을 李圭晙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에 대하여 고찰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李圭晙은 철학적으로 주로 漢唐시대의 註疏를 주된

典據로 활용하였고 朝鮮性理學者들이 금과옥조로 따랐던

程子와 朱子說을 부차적으로 활용하였다. 朱子의 학설을 전

설과 후설로 나누어 후설이 자신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주

장하여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학계와 대립하였다. 李圭晙

25) 宋秉璿은 송시열의 9대손으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1905년 을사조약
에 반대하여 자결하였다. 항일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대
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26) 시인사 편집부 편, 독립운동가의 서한집, 시인사, 1983, pp.
128-129[cited 2009 Jun 12], available from: URL:
http://www.i815.or.kr/media_data/data_chong/48.pdf.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cited 2009 Jun 13], availahle from URL: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40805.

28) 대구지방보훈청[cited 2009 Jun 23], available from: URL:
http://www.cafe.naver.com/dgmpva/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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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孔敎運動과 立憲共和制에 동조하였고 陽明學과 같

은 근대 조선유학계의 새로운 사조를 충분히 흡수하였다. 

이는 당시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영남학계에서 매우 이례적

인 思想的 傾向이었다. 또한 상당히 實證的 態度를 보여준

다. 

 둘째, 李圭晙의 교류인물 중 상당수가 항일지사이거나 독

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인 것으로 보아

아직 결정적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李圭晙 자신이 抗
日的 性向을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서양문화와 문물에 대한 李圭晙의 이해와 李圭晙의

서양의 문화, 문물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은 한국철

학사상사에서 李圭晙이 갖는 개혁적 성향과 달리, 현대의

상식화된 과학지식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 색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李圭晙이 견지하고 있는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東道西器的 折衷思想과도 일정

정도 연관되어 있다. 

 李圭晙은 근대기 우리 의학과 철학에 커다란 족적을 남

긴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李圭晙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 연
구는 본격적인 李圭晙의 철학과 의학 조명을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가지며 향후 李圭晙의 생애, 철학 그리고 의학에 대

한 종합적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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